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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 ,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리포트 발간 

- 한계기업 퇴출 지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왜곡, 대기업 성장 기반 약화가 일자리 확대

를 가로막아

- 선제적 구조조정,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종합적 제도 개선 필요

대기업 일자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기업 신

속 퇴출과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8월 26일,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리포트를 발

간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

균형 △중복적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한 한계기업 퇴출 지연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 약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

정 도입▲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단계적 개편과 핵심성과지표(KPI) 기반 선별지원 ▲노동 유연

성 제고를 통한 인력 이동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은 대기업의 신사

업 진출과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한계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위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는 국가 전체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며, “정부는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과 시장의 역동성

이 발휘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기업 규모별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 본 연구는 「CFE Report No. 25-09」에 수록되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

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8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첨부 (별도 파일)

자유기업원 리포트 NO. 25-09.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